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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진로불안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오   영   아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BJW-self)과 진로불안 간의 관계

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이러한 매개효

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

기, 강원, 대구, 경상도 지역 소재 11개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최종 301부

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불안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BJW-self와 진로불

안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

절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평균 수준일 때만 나타났다. 넷째,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통해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평균 수준일 때에 유의미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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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 관한 고민과 선택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

지 입시 준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자기를 

탐구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을 대학생 

집단에게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진로에 대한 

불안은 진로를 결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선

택한 진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 중에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처럼 진로에 대해 두려움, 근심, 

걱정, 긴장 등의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주

관적 상태를 ‘진로불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유소영, 연규진, 2021).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진로불안은 

진로몰입과 진로탐색의 빈도를 떨어뜨리고

(Kautish, Walia, & Kour, 2021; Vignoli, 2015),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게 함으로서 진로준비

행동 수준을 낮추며(오한솔, 이지혜, 2020), 우

울을 야기하고(이형하, 권충훈, 2020), 삶의 만

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문화

진, 2019b; 서성식, 이종연, 2017). 또한 진로 

선택 불안은 진로 정보 추구 활동과 부적으로 

관련되며(Germeijs, Verschueren, & Soenens, 2006),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

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Pisarik, Rowell, & 

Thompson, 2017; Saka, Gati, & Kelly, 2008). 이

처럼 진로불안은 대학생들이 진로의 준비와 

선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로불안에 초

점을 맞추고 대학생의 진로불안에 영향을 주

는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는 개인이 더 높은 불확실성을 경험하

도록 만드는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

서 작동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은 조직과 노동 

시장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들과 더불어 증

대해 왔다(Trevor-Roberts, 2006). 이러한 불안정

한 변화들과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

주 대두되는 공정성에 대한 이슈는 개인이 진

로를 준비하고 성취하는 과정과 결과를 전망

하는 데에 작용하는 또 다른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준(2018)은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에 대한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사회통합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한국행정연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그 결과 취업 

기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2014년 이후 하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사

회통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다른 

모든 연령대에 비해 취업기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

행정연구원, 2017). 대부분 20대로 이루어진 

대학생 집단에게 공정성은 이미 진로의 성취

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공정성 인식과 관련 

있는 개념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이하 BJW)’이 있는데, 이는 자

신이 사는 세상이 공정하며 노력한 만큼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

다(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Lucas, Alexander, Firestone, & Lebreton, 

2007). BJW는 개인에게 세상의 정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서 개인이 환경에 대해 안

정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게 

한다(Dzuka & Dalbert, 2002). 또한 이러한 확신

은 개인이 미래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반대

로 정의로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러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Donat, 

Peter, Dalbert & Kamble, 2016). 이러한 맥락에

서 BJW라는 자원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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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불안정하다고 지각

하고, 미래의 진로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기보

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BJW가 불안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제언하고 확인한 연구들이 있으

며(임수현, 2019; 최현주, 신혜진, 2018; Otto, 

Boos, Dalbert, Schöps, & Hoyer, 2006), 이러한 

흐름은 진로에 대한 불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태현과 장진이(2019)의 

연구에서는 BJW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지각

할 경우 정당한 접근을 통한 취업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 불안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제

언하였다(구태현, 장진이, 2019).

한편 BJW는 또다시 개인적인 믿음(BJW-self)

과 일반적인 믿음(BJW-others)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BJW-self는 세상이 자신에게 공

정하다고 믿는 것이고, BJW-others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

한다(Lipkus, Dalbert, & Siegler, 1996). Dzuka와 

Dalbert(2002)는 BJW-self를 일상 업무에 성공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요한 삶의 

사건에 대처하는 사람들을 위한 완충 장치 역

할을 하는 자원으로 보며, BJW-others에 비하

여 BJW-self가 정신 건강 예측 및 대처에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검증하

였다. 연구결과, BJW-self는 개인의 삶의 만족

감, 긍정적인 정서,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

였지만, BJW-others는 이들과 관련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Dzuka & Dalbert, 2002). 또한 

Lipkus 등(1996)의 연구에서도 BJW-self는 인식

된 스트레스, 자존감, 우울 증상, 전반적인 기

분 수준, 삶의 만족도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BJW-self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

하는 데에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Kamble과 Dalbert(2012)의 

연구에서는 BJW-self가 불안으로 측정되는 스

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

며, 임수현(2019)과 Otto 등(2006)의 연구에서는 

BJW-self가 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BJW-self는 진로의 맥락

에서도 다루어지는데, BJW-self와 취업스트레

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김수환, 2020; 송현희, 2021; 안진아, 이지

은;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BJW-self

가 개인의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고,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JW는 진로 과정

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최현

주와 신혜진(2018)에 의하면 낮은 BJW는 노력

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진로의 속성에 가까우므로 그 자

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감당하지 못한다면 불안의 

수준은 과도하게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을 초점화

한 개념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intolerance of uncertainty)’이 있는데, 이는 불확

실한 상황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수준에서의 부정적인 반응 경향성으

로 정의될 수 있다(Dugas, Buhr, & Ladourceur, 

2004). Dugas 등(2005)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예상하기 어려

운 사건은 부정적이며 피해야한다고 믿는 것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

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한 

BJW는 진로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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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경향성을 증가시킴

으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Otto, 

Glaser, 그리고 Dalbert(2009)는 BJW가 강한 사

람들은 자신의 진로 상황에 대해 회피하지 않

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미래

에 대한 걱정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보았고, 

연구를 통해 BJW가 강한 사람들은 목표가 정

해져 있지 않은 미래에 대해 덜 걱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즉, 강한 BJW가 불

분명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의 수준

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로, 

Nudelman, Otto 및 Dalbert(2016)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관련 위기상황에서 작용하는 

BJW의 대처기능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BJW가 강한 학생들이 취업 기회 등의 진로전

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진로와 관련하여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무력감을 덜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강한 

BJW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켜 진로라

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

도록 함으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높

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JW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관련성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차보민(2021)은 그의 

연구에서 BJW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이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안진

아와 이지은(2019)은 BJW-self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

개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낮은 BJW로 야

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걱정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요소로 확인되

어 왔으며(Dugas, Gagnon, Ladouceur, & Freeton, 

1998; Dugas, Gosselin, & Ladouceur, 2001, 

Ladouceur, Gosselin, & Dugas, 2000), 최근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

다(고광묵, 2020; 문화진, 2019a; 서성식, 이종

연, 2017; 유소영, 연규진, 2021).

종합하면, 불확실한 진로 상황에 처한 대학

생들이 진로를 준비하고 성취하는 과정에 대

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

게 된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불확실한 진로 상황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고자 하여 불안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JW-self

와 진로불안의 관계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이 매개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검

증하고자 한다.

한편, 진로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주제

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거의 관심을 받

지 못했지만(Trevor-Roberts, 2006), 최근에는 국

내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진로의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

인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예: 

김경욱, 2009; 김나래, 이기학, 2012; 문화진, 

2019b; 이아라, 이주영; 2015). 좀 더 구체적으

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불안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사회비교경향성(우

지윤, 김영화, 2021; 유소영, 연규진, 2021)을 

제시하였고, 조절하는 변인으로 계획된 우연

기술(문화진, 2019a)의 역할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고광묵(2020)은 그의 연구에서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탄력성이 진로불

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사회적지지의 조절

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취업 

및 고용불안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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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 부족을 다룬 연구들은 지각된 진로장벽

과 삶의 의미(강인혜, 유금란, 2020), 진로 계

획하기(Chen & Zeng, 2021), 자기자비와 진로고

정신념(정윤경, 신주연, 이보람, 2019)과 같은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진로 불확실성의 맥

락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불안을 함

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진로와 관련된 불안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들에 관해서

는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인내하기 어

렵게 하는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BJW-self를 제시하고, 이러한 외적 요인을 조

절하는 내적 요인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 두 개념은 각각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이러한 

믿음들은 둘 다 미래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도록 도움으로서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Bègue(2005)는 심리학 전

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하였는

데,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다른 학과와 비교하

여 취업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제

시하며 이러한 진로 위기 상황에서 BJW-self와 

자기효능감이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강한 BJW-self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과 결

합하여 불리한 사회적 비교 상황과 어두운 취

업 전망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기

여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Bègue(2005)는 

BJW-self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이 미래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는 

‘장래 진로 기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완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미래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BJW-self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결합하고 상호작용하여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즉 자기효능감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최보영 외, 2011; Taylor 

& Betz, 1983). 이 개념은 Hackett와 Betz(1981)

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연구에 적용하여 진로관련 자기효능감(career 

related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한 것을 Taylor와 

Betz(1983)가 척도로 개발하면서 발전한 변인

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교육 등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으며(이종찬, 2013), 자기효능감

과 달리 진로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필요

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능력을 스스로 얼

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아라와 이주영

(2015)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

된 연구들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직업정보를 찾으며, 목표를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실제 필요한 정

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의 기대수

준 및 강도와 불안의 수준이 반비례하므로 자

기효능감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불안이 감소

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Taylor와 Betz(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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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효능감 기대치를 높

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불안의 부적 상관을 보

고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으며(김민정, 김

봉환 2007; 차영은, 김시내, 강재연, 2015), 김

홍섭과 김정섭(2015)의 연구를 비롯한 몇 몇 

연구들에서는 진로 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제

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수록 불안이 

높아진다는 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

불안의 부적 관계를 통해 확인하였다(박윤희, 

2017; 방희원, 조규판,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불안뿐 아니라 

진로불안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최근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불안의 부적 관계를 확

인한 연구들도 존재한다(양명화, 2021; 옥혜

란, 2021).

Buhr와 Dugas(2002)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피해야한다고 믿으며 불확실

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기능하는데에 어려움

을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Saka 등(2008)에 의하면 특정 

영역에 대한 낮은 효능감 기대가 사람들로 하

여금 그 영역과 관련된 과제와 도전을 피하도

록 이끌 수 있는데, 이는 진로라는 영역에도 

해당될 수 있다. 즉, 개인이 진로 영역에서 드

러나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과 인식을 가짐으로서 그

러한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며 견디기 어려

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의 관계

는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김경욱(2009)의 연구, 

그리고 진로탐색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의 부적 관계를 확인한 황진아와 김

은하(2016)의 연구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Dalbert(2001)에 따르면, BJW가 강한 

개인은 장기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여기는 자원들에 투자하는 한 그에 따른 보상

을 받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느끼며 그 과정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데, 

이러한 믿음의 수준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자

원들을 알고 장기적 목표 성취를 위한 과업들

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BJW-self

가 약한 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즉 진로결정 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불확실성을 더 잘 견디리라고 본 것이다. 또

한 BJW-self가 강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다면, 불확실성과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강화되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높이고 진로불안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BJW-self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으로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21세기에 급변하

는 직업 세계에 맞닥뜨린 진로 환경의 불확실

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로 불안의 내용을 통

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

한 환경에서 작용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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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불안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그림 1. 연구모형(조절된 매개효과)

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진로불안을 겪고 있

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진로 상담의 

개입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BJW-self와 진로불안의 관

계를 매개하는가?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은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셋째,  BJW-self가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통해 진로불안

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에 따라 달라지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심

의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으며, 서울, 경

기, 강원, 대구, 경상도 지역 소재 11개 대학

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각 학

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수업 홈페이지 게시

판을 통해 모집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 

설문의 응답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설문

을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보상으로 편의점 쿠

폰을 제공하였다. 응답자 중 1학년은 총 82명

이었는데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기간이 4월경

(4월 23일부터 한 달간 수집)으로 입학한 지 

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기였으므로 진

로 관련 경험 및 관심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301명

의 성별은 여자가 222명(73.8%), 남자가 79명

(26.2%)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21.9세(SD=1.73)

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13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은 105명(34.9%), 2학년은 

58명(19.3%)이었다.

측정 도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Lucas 등(2007)이 개발하고 

김은하 등(2017)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 중 개인적인 믿음

(BJW-self)에 해당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정

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은 세상이 자

기 자신에게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며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

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와 같

은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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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사

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김은하 등(2017)이 보고한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7

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를 이기

학과 이학주(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 평가, 직업 정보, 목표 선택, 미래 계획, 

문제 해결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예: ‘내가 관심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직업 선택

과 관련된 가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

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 점수만을 사용하

였는데 Betz 등(1996)이 보고한 CDMSES-SF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고,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본 연구에서는 Freeston, Rhéeaume, Letarte, 

Dugas, 그리고 Ladouceur(1994)가 개발하고 최혜

경(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Scle: 

IUS)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측정

하였다. IUS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 및 불확실함에 대한 생각, 미래

에 대한 통제 시도 등을 측정하는 27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예: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행동을 

계속할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는 참을 수가 

없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함을 견디

기 어려워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eton 등(1994)의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최혜경(1997)의 

연구에서는 .9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진로불안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

기 위해 조규판(2008)의 취업불안 척도를 유기

은(2016)이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문항으

로 변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취업불안 척도

는 취업불안상태, 취업불안 유발상황, 취업불

안 유발요인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

기은(2016)은 연구에서 불안한 상태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취업불안상태’

에 해당하는 10문항에 대해 ‘취업’이라는 단어

를 ‘진로’로 각색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유기은(2016)의 연구와 동일하게 진로

에 대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불안 상태를 측

정하기위해 유기은(2016)의 연구에서 진로불안

상태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한 10개의 문항만

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나의 진로만 생각하

면 초조하고 불안하다.’, ‘나는 진로에 대한 걱

정으로 소화가 잘 안된다.’). 각 문항은 5점 리

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진로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규판(2008)의 연구에서 취업불안상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와 유기은(201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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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M SD

1. BJW-self ­ 5.08 0.87

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97 ­ 2.49 0.51

3. 진로불안 ­.223 .587 ­ 2.83 1.01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47 ­.114 ­.341 ­ 3.64 0.53

주. p<.05, p<.01, p<.001. BJW-self=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에서 진로불안상태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진로불안상태 10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도 동일하게 .94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먼저 SPSS 22.0을 사용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성별, 학년, 나이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분

석,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SPSS PROCESS Macro 3.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BJW-Self와 진

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Hayes(2018)

가 제안한 SPSS PROCESS model 4를 적용하였

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관계를 조절

하는지에 대해 model 1을 이용하였다. 조절

효과 분석 시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의 평

균중심화를 진행하였고, 조절 변인의 세 값

(M+1SD, M, M-1SD)에서 단순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model 7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유의성 검정 

시 표본 수는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

인들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고, BJW-self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 

둘 다에 대해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며,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

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과 진로불안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각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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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t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매개변인 모형(종속변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상수 3.075 .170 18.039 2.739 3.410

BJW-self -.115 .033 -3.480 -.180 -.050

종속변인 모형(종속변인: 진로불안)

상수 .697 .400 1.742 -.090 1.485

BJW-self -.129 .055 -2.353 -.237 -.02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120 .094 11.923 .936 1.305

주. p<.05, p<.001. BJW-self=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표 2. BJW-self와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효과 B SE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총효과 -.258 .065 -.387 -.130

직접효과 -.129 .055 -.237 -.021

간접효과 -.129 .041 -.213 -.049

표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 검증 

BJW-self와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연구문

제 1)를 검증하기위해 분석한 결과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BJW-self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115, p<.001),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불안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어(B=1.120, p<.001)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BJW-self와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BJW-self에서 

진로불안에 이르는 총효과는 B=-.258(p<.001)

이었는데 매개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투입되면서 BJW-self에서 진로불안에 

이르는 경로의 직접효과가 B=-.129(p<.05)로 

감소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매

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이 부트스트랩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

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

되었다. 앞서 표 2에서 진로불안에 대한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진로불안에 대한 BJW-self의 직접효

과가 여전히 유의하였으므로(B=-.129, p<.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두 변인 사이

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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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t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상수 2.464 .031 79.558 2.403 2.525

BJW-self(A) -.103 .037 -2.793 -.175 -.0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 -.020 .061 -.334 -.141 .100

A x B .127 .057 2.225 .015 .239

상호작용에 따른 R 증가
ΔR² F

.016 4.95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B SE
95% 신뢰구간(CI)

-.170 상한값

M-1SD(-.527) -.170 .046 -.261 -.078

M(.000) -.103 .037 -.175 -.030

M+1SD(.527) -.036 .049 -.132 .060

주. p<.05, p<.01, p<.001.  BJW-self=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표 4.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검증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

의 관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연구문제 2)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독립변인 BJW-self는 종속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103, p<.01), 조절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020, p>.05). 하

지만 BJW-self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호

작용항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B=.127, 

p<.05). 또한 상호작용항의 추가 도입으로 인

한 R의 증가분은 .016(p<.05)이었고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양

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수준별로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M)으로부터 1 표준편

차 낮은 집단(M-1SD), 평균인 집단(M), 평균(M)

으로부터 1 표준편차 높은 집단(M+1SD)으로 

각각 나누어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값이 낮은 집단의 회

귀계수와 중간 집단의 회기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높은 값을 가지는 집단의 조건

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

서는 BJW-self가 증가함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 부족은 낮아지는 부적관계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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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관계

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

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약하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

BJW-self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조절 매개하는지(연구문제 3)를 분

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

다. BJW-self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B=-.103, p<.01)과 진로불안(B=-.129, p<.05)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했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은 진로불안에 유의한 영향(B=1.120, 

p<.001)을 미쳤다. 또한 BJW-self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B=.127, p<.05)도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을 매개로 BJW-self가 진로불안으로 가

는 과정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 조절된 매개지

수는 .142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건 값에 따른 간

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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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t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매개변인 모형(종속변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상수 2.464 .031 79.558 2.403 2.525

BJW-self(A)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103 .037 -2.793 -.175 -.0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 → -.020 .061 -.334 -.141 .100

A x B .127 .057 2.225 .015 .239

종속변인 모형(종속변인: 진로불안)

상수 .042 .239 .177 -.427 .512

BJW-self
→ 진로불안

-.129 .055 -.353 -.237 -.02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120 .094 11.923 .936 1.3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M-1SD(-.527) -.190 .051 -.286 -.088

M(.000) -.115 .041 -.195 -.035

M+1SD(.527) -.041 .058 -.156 .077

주. p<.05, p<.01, p<.001.  BJW-self=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표 5.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건부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조절된 매개 지수 .142 .068 .008 .276

표 6.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평균에 

비해 1 표준편차 작거나(M-1SD), 평균(M)일 때

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내 0이 포함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값일 때

(M+1SD)는 신뢰구간 내 0이 포함되어 조건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구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평균일 때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매개로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

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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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

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BJW-self)이 어떠한 경

로로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하

고자 먼저 BJW-self와 진로불안 간의 관계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고,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 사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조

절효과를 갖는 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마지막

으로 BJW-self와 진로 불안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으로 인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BJW-self와 진로불안은 부적 상관

을 보였다. 이는 BJW와 불안과의 관계를 살

펴본 최현주와 신혜진(2018)의 연구에서 BJW

가 높을수록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믿기 때

문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BJW-self가 약한 사람들이 불안에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임

수현, 2019; Otto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들의 흐름에 근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진로의 맥락에서 BJW-self와 불안

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를 

준비하고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대학생

들에게 세상의 공정성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BJW-self

가 약할 때 진로불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못

하다고 지각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서(김은하, 김수용, 2017), 대학생 집단이 겪는 

진로에 대한 어려움, 특히 그에 따른 불안을 

다룰 때에 BJW-self를 확인하고 고려할 필요성

을 말해준다.

둘째, BJW-self가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부

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BJW-self가 낮은 

대학생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해

지고, 이는 또다시 불안의 수준을 높이는 데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

로스트레스와 진로불안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최규환, 정호균, 2018), BJW-self

와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안진아와 이지은(2019)의 연구와 흐름을 같이

한다. 이는 진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인내력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대학생이 가진 BJW-self가 진로의 맥락에서 불

안에 영향을 미칠 때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최

근까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도 불구하고 진로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역할은 잘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Trevor-Roberts, 

Parker, & Sandberg, 2019), 진로에 대한 ‘불확실

성’의 역할을 주목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

에 불과하다. 개인의 진로에 대한 경험은 절대

적인 확신성과 절대적인 예측불가능성 사이의 

불확실성 영역에 있는 것이기에(Trevor-Robert, 

2006), 진로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피

해야 할 요소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

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루는 것이 점점 더 중

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공

정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사회적 현

실이 대학생의 진로 영역에서 드러나는 불확

실성을 견디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며, 불

확실성을 인내하지 못하는 태도가 또다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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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한 불안으로 번지게 될 것임을 시사하

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대

한 대처방안과 개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불확실성에 대한 사적 경험에 대해 수용

하는 방향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류미경, 김재철, 2016; 오영아, 정남운, 

2011; 이아라, 2013; 장진이, 2016). 하지만 불

확실성에 대한 사적 경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진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내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

생들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룰 때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자 내용으로서 BJW-self의 역할을 제안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보민(2021)은 그의 

연구를 통해 청년층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를 공정성 회복과 불확실한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다는 비관적 사고라고 제언한 바 있는데, 

이처럼 이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에 대

한 불확실성에 있어서도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의 부분은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BJW-self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

는 것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

입 방향이 될 것이다.

셋째,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조절효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

거나 평균 수준 일 때는 BJW-self와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부적관계가 확인

되었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는 

BJW-self가 감소하더라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BJW-self가 약할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을 높이는 경로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낮은 집단에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JW가 강한 개인들은 미래

의 어느 시점에서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

으리라는 믿음을 가짐으로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기능을 갖는데(Dalbert, 

2001; Donat et al., 2016), BJW-self로 인한 신뢰

기능이 약한 개인이 진로 결정에 대해 필요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적게 가

지고 있다면, 미래의 진로를 위한 투자나 노

력에 대한 결과를 더욱 더 불확실하다고 여기

게 될 것이다. 즉, 약한 BJW-self와 낮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결합하여 미래 진로에 대

한 부정적인 전망을 강화함으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더욱 부족하게 만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관하여는 정당한 세상

에 대한 개인의 신뢰 수준의 영향을 거의 받

지 않는다. 이는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BJW-self의 수준과 상관없이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을 높이는 데에 강한 영향력

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는 개인이 가진 통제소재와 관련하여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통제소재는 개인이 어떠한 결

과에 대해 자신의 책임으로 귀인하는지 환경

적 책임으로 귀인하는지에 따라 내적통제에 

대한 믿음과 외적통제에 대한 믿음으로 나뉜

다(Rotter, 1966). 내적통제에 대한 믿음, 즉 내

적통제소재를 가진 개인은 성공이나 실패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

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Rotter, 1966; Weiner, 

Heckhausen, & Meyer, 1972), 내적통제소재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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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정적 상관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Kim & Lee, 2018; Luzzo, 1995). 

또한 Taylor와 Popma(1990)의 연구에서는 개인

의 통제위치가 외부에 있을수록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 자

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므로, 진로 상황에서 닥친 불확실성을 견디는 

데에도 BJW-self라는 외적 요인에 비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통제소재를 

포함한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BJW-self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앞서 언급한 조

절효과의 결과와 동일하게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낮거나 평균정도 수준일 때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낮은 수준의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 수준을 높이고, 이어 진로불안을 낮

추는 간접효과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록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Bègue(2005)의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

다. Bègue(2005)는 그의 연구에서 BJW-self와 

자기효능감이 미래 진로에 대한 위협적인 상

황에서 자존감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여 스

트레스 상황을 완충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진로에 대한 불

확실성을 견디지 못하여 오는 불안에 대해 

BJW-self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Bègue(2005)의 연구에서는 BJW-self와 자기효능

감이 높은 집단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상

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연구의 결과는 공통적으

로 진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BJW-self의 역할 만으로는 진로불안에 이르는 

경로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자기효능감

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사점

과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대학생의 진로 과정이 기본적으로 불확

실성을 수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학생이 

가진 BJW-self가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해 진

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증하였

다. 이는 진로에 대해 준비하고 고민하는 과

정에서 불안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불확실

성’이 진로에 있어서 필연적인 부분임을 알려

줄 필요성을 말해준다. 진로의 속성으로서의 

불확실성을 개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진로 상

황에서 드러나는 불확실성에 대해 직면하고 

대처하는 데에 더 편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Tien, Lin, & Chen, 2005).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

험들을 회피 하지 않고 수용하는 방향을 제

시하고 있으며(오영아, 정남운, 2011; 이아라, 

201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초점을 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류미경, 김재철, 2016)이나 

수용전념치료(노지윤, 강혜자, 손정락, 2016) 

등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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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강하게 나

타났는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 집단을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에는 개인이 가진 

BJW-self라는 외부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이 개

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대학생들

의 진로 상담 장면에서도 개인의 BJW-self의 

영향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 한편, 조성연과 문미란(2006)은 그

들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BJW-self의 역할을 탐

색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담 및 프로그램이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를 위해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모두 4

년제 대학으로 한정되어 연구 결과를 대학생 

집단 전체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BJW

의 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한민, 최인철, 김범

준, 이훈진, 2012), 추후에는 이러한 인구통계

학적 변인들을 고려한 대상자 표집과 그에 따

른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Sutton과 Winnard(2007)는  영

국의 주택협회가 지원하는 숙박시설에 거주하

는 초기 성인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함으

로서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 BJW의 수준

과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

고, 이를 시간차 없이 측정한 횡단적 연구이

다. 따라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Otto 등(2009)은 종단연구

를 통해 BJW가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추후에는 

이에 더해 BJW가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종단적 연구를 실

시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이어질 필

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변인에 위치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으로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

로계획, 문제해결의 5가지 구성요소로 측정되

는데(Taylor & Betz, 1983; Betz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들 각각의 수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자료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소들을 나누어 측정함으로서 

진로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 집단에 대한 구

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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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intolerance of uncertain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BJW-self) and career anxiety,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DMSE). A survey was conducted on undergraduate students from 11 universities in 

Seoul, Gyeonggi, Gangwon, Daegu, and Gyeongsang-do of South Korea, and the data from 301 

respondents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tolerance of uncertain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JW-self and career anxiety. Additionally, CDMSE moderated the impact of BJW-self 

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but only at high or average levels of CDMSE. Finally, CDMSE ha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the path from BJW-self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to career anxiety, 

and this effect was also significant only when CDMSE was low or average.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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